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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한 김대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. 빡빡한 휴가 일정 탓에 

리프레시는커녕 하루 종일 피곤하고 불규칙했던 생활습관이 몸에 배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다. 

차라리 집에서 푹 쉬면서 책이나 읽을걸 후회도 든다.

 

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자 휴가를 떠났지만 일상에 복귀한 후 더 큰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는 

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국내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를 다

녀온 직장인의 74%가 극심한 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. 휴가 중 달라진 생활패턴

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, 야외 활동으로 인한 피부 손상 등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

있는 것. 이를 빨리 극복해 자연스럽게 일상을 되찾아야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다. 건강한 일

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

휴가 내내 시달린 피부, 증상도 가지 가지… 맞춤형 팩으로 달래기 

 휴가지에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피부건조증과 더불어 기미, 잡티 등의 색소침착을 가져올 

수 있다. 여기에 해외여행 시 물갈이에 따른 피부트러블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. 손

상되고 뒤집어진 피부를 위해 리더스코스메틱은 10가지 피부 고민 맞춤형 팩 ‘리더스 메디유 

워시오프 팩 10종’을 출시했다. 햇볕과 더위에 지친 피부 진정 및 수분 공급, 영양 공급 및 브

라이트닝 등 피부 고민별 10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집에서 맞춤형 관리하기에 적합하다. 세안 

후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10~15분 뒤 미온수로 씻어내면 되며 마

개가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를 적용해 남은 제품 보관이 용이하다.

  

생체리듬 변화로 약해진 면역력,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면 도움돼 

 휴가 중 달라지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는 체력 저하, 

만성피로, 소화불량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. 이때 면역 세포의 70~80%가 집중된 장 

환경을 돌봐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.

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 ㈜쎌바이오텍의 ‘듀오락 츄어블’은 4종의 유산균과 2종의 비

피더스균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씹어 먹는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이다. 세계 특허 

‘듀얼코팅’ 기술이 적용되어 씹더라도 유산균이 파괴되지 않고 장에 잘 정착해 활성화되는 것

이 특징. 물이 필요 없어 직장인들이 휴대하거나 책상 위에 놓고 언제든 섭취할 수 있다. 또한 

마늘, 고추, 생강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의 장에 최적화된 ‘한국형 유산

균’으로 외식과 회식 등이 잦은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이다.


